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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 봄 청렴한 첫 선거를 하였다4 , .

처음 반장 선거에 나가고자 결심했을 때 걱정이 태산이었다 나가겠다는 생각은 친구들에게 즐거운 학, . 

교생활을 선물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었다.

하지만 선거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차고 넘쳤고 공익들도 생각지 못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, 

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선거는 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안된. 

다. 

그래서 친구들에게 뽑아달라는 단 한마디도 하면 안되고 무언가를 사주는 행위 또한 조심해야만 했다.

결국 내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으려면 좋은 공약을 준비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.

그래서 내가 본래 선거에 나가고자 결심한 이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친구들이 좋아할 수는 있지, 

만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그런 공약들을 생각하게 되었다, . 

교실 곳곳을 둘러보며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‘ ?’ 

하다고 생각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약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내 . 

공약들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로 물들어만 갔다.

그게 옳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내 공약이 최고라는 오만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다.

내가 책임질 수 없는 공약들이 가득 담긴 연설문을 쓰고 외웠다 외우면 외울수록 난 내 오만에 점점 , . 

더 깊이 빠져갔다 선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내 동생이 듣던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. , 

다 그 노래에선 불이 나면 필요하다는 가사가 담겨있었다. 119 . 

이 노래를 들은 순간 나는 내가 처음에 왜 이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했는지 떠올리게 되었다. 

맞아 난 친구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장이 되고 싶었었‘ , 

어 무조건 뽑히기 위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발표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였어 그렇게 그 시간 ! !’ 

동안 내가 빠져있던 오만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.

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우선 내가 책임지지 못할 공약은 없앴다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친구들에. . 

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장이 되고싶다는 내용의 공약들로 채워나갔

다 내가 약속할 것이고 꼭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다. . 

그 동안 외웠던 연설문은 머릿 속에서 지우고 다시 쓴 내 진정한 연설문 을 외웠다‘ ’ .

오만에서 빠져나오자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그리고 난 생각했다. .

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 그럼 모두가 날 믿고 뽑아줄 거야 그렇게 연설문을 다 외운 후에 나는 재‘ . .’ 

치있고 기억에 남을 소품을 하나 준비하게 되었다 그건 다름아닌 색종이였다. .

색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반장이 되고 한 번 더 접으면 반의 반장이 된다 난 이 점을 이용해 반의 반장, . 

이 되겠다는 의미를 가진 소품으로 만들었다 실제처럼 마스크를 쓰고도 연습해보고 인형들을 세워놓고 . , 

연습도 해보았다 그렇게 내 첫 선거만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. .

선거 당일 나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학교로 등교하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설레는 마, . 

음도 함께였다 수업을 하는 내내 심장이 떨려왔다 드디어 선거였다 나는 기호 번이여서 약간의 시간. . . 2

이 있었다 막판을 이용하여 한 번 더 읽어보았다 그리고 내 차례가 찾아왔다 앞으로 나가는 한발짝이 . . . 

무거웠다 그동안 준비해온 연설을 하였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홀가분한 마음에 가벼웠다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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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했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했다.

개표가 시작되었다 이름이 불리고 내 이름 옆에 획이 그어질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빨리 뛰었다. .

난 개표가 끝나자 어안이 벙벙해졌다 표를 얻어서 반장에 당선된 것이였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오로. 10 . 

지 내 노력만으로 뽑혀서 더욱 뿌듯했다 그 이후의 여러 선거들에선 당선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. 

공정한 선거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.




